
부산지방기상청-통영시

해양기상서비스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- 신속한 해무정보 제공, 안전한 해상활동과 재해 예방 및 대응 강화 -

□ 지자체 연안 CCTV를 활용하여 해상활동의 불편함을 넘어 위험한 

자연현상인 해무의 분석기술과 알림서비스 개발에 나선다.

○ 부산지방기상청(청장 신도식)과 통영시(시장 강석주)는 4월 20일(화)

통영시청 1청사에서 해양기상서비스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

했다고 밝혔다.

○ 부산지방기상청은 CCTV 기반 해무정보 분석기술 및 알림서비스를 개발

하여 통영시에 맞춤형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하고, 통영시는 CCTV를 포함한

해양정보 관련 자료를 공동 활용하는 등 해무정보 알림서비스를 운영

한다.

○ 해무정보 알림서비스 개발은 기상청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사업(’21~‘22년)의

일환으로 진행되며, 유관기관 CCTV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해무분석 기술을 

개발하고 해무정보 알림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향후 국지적으로 발생

하는 해무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해상

활동과 재해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□ 신도식 부산지방기상청장은 “해무는 실황파악과 예측이 까다로운 

현상이다.”라며, “앞으로 통영시와 해무정보 알림서비스 개발 및 

활용을 위한 협력을 통하여, 국민이 안심하고 해상활동을 누릴 수 

있도록 신속한 해무 의사결정 지원 뿐 아니라 해상의 시정관측 공백

해소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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